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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화물연대 총파업 “긴장”
대산단지, 파업 대비 화물차량 통행 급증 … 경찰병력 4-5개 중대 투입

화물연대의 총파업 예고시한이 다가오면서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6월9일부터 운행거부에 들어간 화물연대 충청남도 지부 조합원 간부 100여명은 천안과 아산, 당진, 대산 등

주요 거점을 돌며 파업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선전과 함께 자정 이후 파업에 대비해 천막 설치작업을 벌였다.

대산단지 주변에는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들이 자동차 20여대를 세워놓고 파업에 대비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비해 대산단지의 주요 공장들이 제품 출하를 서두름에 따라 평소보다 화물차량 통행이

크게 늘어난 상태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자정 이후 총파업에 돌입하면 거점을 정해 농성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

은 없다”면서 “투쟁본부의 지침이 내려오면 집회나 농성 등의 투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산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자가용 화물차 소유주와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들

을 독려해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비상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대산단지 일대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량통행을 방해하면 경찰병력 4-5개 중대 400-500여명을 투

입해 운송방해 행위를 차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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